
 

“21살, 세상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 어머니의 가출, 아버지의 사망으로 혼자가 된 이도훈(가명)님의 이야기-

 초등학교 때 어머니가 집을 나갔습니다. 어린 자신과 동생을 버리고 간 어머니가 
원망스러웠습니다. 몸이 좋지 않은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웠지만

 그래도 열심히 공부해서 명문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대학 합격의 기쁨도 잠시, 병상에 누워 있던 아버지께서 병을 이겨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10년 만에 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미성년자인 

동생은 친권자인 어머니를 따라갔지만 당시 성인이었던 이도훈님은 

끝내 자신을 버린 어머니를 용서할 수 없어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홀로 남은 이도훈님은 살고 있던 집을 정리하고 좁은 고시원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대학교 

등록금과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쉴틈없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에게 버림받은 상처를 치유하지 못하고 혼자 세상과 맞서 살아가고 있는

 이도훈님이 주위의 따뜻한 사랑과 후원으로 다친 마음을 위로받고 

지역 사회의 건실한 일원으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보내주신� 소중한� 후원금은� 이도훈님의� 생계비로� 지원되며�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청장년들의�

자립을� 돕기� 위해�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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